
빛을 내는 단백질로암세포사멸시키는암 치료기술개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광주센터는

공동연구를 통해 스스로 빛을 내는 단백질로

암세포를 사멸시켜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개발에 성공함

KBSI 광주센터의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현미경’

기술은 빛에 대한 굴절률을 이용해 살아있는

상태의 세포를 전처리 과정 없이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함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현미경 기술을 이용해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치료 단백질의 암세포

세포막 결합과정부터, 단백질의 발광 현상과 이에

따른 암세포 내 활성산소 생성 유도과정, 

활성산소에 의한 암세포의 사멸과정까지, 암 치료

전 과정을 실시간 분석함

치료 기작과 암세포의 변화를 정확히

관찰함으로써, 동물모델을 이용한 약물의 효과

검증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

[그림] 생물발광현상을이용한 암세포의광역학적치료법

모식도

연구내용

기대효과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을 응용하면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어, 새로운 개념의 암 치료제 개발은 물론 퇴행성 뇌질환 등 여러 질환의 발병기작을

이해하고 치료방법을 개발하는데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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